
스포츠4대악 

폭행/성폭행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

바로 폭행과 성폭행입니다



사 례 1 . 선배에 의한 폭행사례

자 신 을  나 쁘 게  얘 기 하 고  다 닌 다 고  후 배  폭 행 ,
그  결 과 는  금 메 달 리 스 트 의  퇴 출

A종목 유명 금메달리스트인 B선수가 술자리에서 C후배를 폭행하였다.

이유는 선수촌 합숙 생활 중 자신에게 맞은 일을 소문을 낸다는 것이였다.

두 사람은 호프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이러한 문제를 B선수에게 질책하며

화가난 B선수가 주먹과 발로 C선수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그 결과 C선수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고, 이에 따라 B선수는 폭행죄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죄질이 무겁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B선수는 징역 1년 6개월 구형,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대한체육회장에게 A연맹에

폭력선수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해, 선수 자격정지 10년으로 사실상 운동계에서 퇴출되었다.

사례1 .선배에 의한 폭행사례

조치사항

이로 인해 A선수는 올림픽 출전도 좌절되었다.



사 례 2 .감독에 의한 성추행사례

마 사 지  빙 자 한  성 추 행 ,
국 가 대 표  감 독  보 직  해 임  1 개 월

국가대표 A감독은 훈련도중 허리를 다친 선수 B양을 본인이 직접 

물리치료를 해주겠다며 치료실로 데리고 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B양의 엉덩이와 치골을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다.

팀에 의무트레이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여자선수를 직접 물리치료 한 행동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C연맹 선수위원회에서는 A감독에 대해

영구제명 의결을 하였으나, A감독의 재심청구에 따른 선수위원회 재심에서 무혐의 판정 



사례2.감독에 의한 성추행사례

조치사항

피해자 B선수 측에서 대한체육회로 재심을 청구해 대한체육회에서는 조사위원회를 열어

동 사건을 성추행, 성희롱 사건을 담당하는 one-stop지원센터로 이첩 후 처리

C연맹은 A감독을 1개월간 보직에서 해임하고, 대한체육회 조사위원회는 

경찰의 one-stop지원센터의 조사결과 무혐의 결과가 나왔으나 해당 감독에 대해 엄중 경고

이후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으로 성추행의 행위에 대해서는 선수/지도자의 경우

경미한 사항은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처분, 중대한 경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에 처할 수 있도록 장치 마련



경남체육회 폭행/성폭행 관련 처벌 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폭 행 이  지 도 자 의  권 위 를  지 켜 주 지  않 습 니 다 .
폭 행 이  선 수  간  위 계 질 서  유 지 의  수 단 일  수  없 습 니 다 .

성 폭 행 은  상 대 방  인 격 을  모 욕 하 는  행 위 입 니 다 .

신 체 적  폭 행 만 이  폭 행 이  아 닙 니 다 .
언 어  폭 력 도  명 백 한  범 죄 입 니 다 .

폭 행 / 성 폭 행 은  어 떠 한  이 유 로 도  
합 리 화 될  수  없 습 니 다 .

멈춰요


